
44

투
자
와
연
금

  a
u

tu
m

n
 2

02
3 

Vo
l.1

2

Global Senior Story

메디컬 피트니스, 
일본 액티브시니어에 인기 
의사 운동처방전 기초한 트레이닝…물리치료사 상주
몸만들기보다 건강 유지…시설 이용에 세제 혜택

일본편 

Editor 김웅철 경제채널 EBC 대표·전 매일경제 도쿄특파원

 지난 7월 문을 연 도쿄도 외곽 지역 마치다(町

田)시의 한 피트니스 클럽 ‘리버스(Re-Birth)’는 보통의 피

트니스 클럽과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클럽 회원들이 받는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모두 회원 개

별 건강진단 데이터와 의사의 소견 등 의학적 근거를 기초

로 해 제안됐다. 클럽에는 물리치료사, 운동지도사 등 전

문가들이 상주하면서 의사의 ‘운동처방전’을 기반으로 회

원들에게 맞춤형 트레이닝을 제공한다. 클럽 스태프는 운

동 효과를 점검, 의사와 정기적으로 상담하면서 트레이닝 

효과를 지원하고 있다.

최첨단 AI(인공지능)가 탑재된 운동 머신이 그날의 회원 

몸 상태에 따라 의자 높이와 운동량의 강도를 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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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쿠오레는 병원 소속 의사의 지

시에 따라 건강상태 검진과 체력을 측정하고, 측정 결과를 

기준으로 회원들에게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이렇다.

회원들은 먼저 의사와 전문 트레이너의 상담을 통해 피

트니스의 목적을 분명히 한다. 의사는 혈액검사, 체지방분

석, 복부내장지방 CT검사 등 메디컬 체크를 하고, 그 결과

에 따라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을 위한 운동처방전을 발

행한다.

이 처방전에 근거해 건강운동 지도사(전문 트레이너)가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작성해 진행한다. 매월 운동 결

과를 정리한 ‘피트니스 리포트’가 발행되는데 거기에 맞춰 

영양 및 생활 지도가 실시된다. 6개월 등 일정 기간이 경과

하면 혈액검사, 내장지방 CT 등 건강검진을  실시해 운동 

프로그램의 효과를 판정하고, 효과가 없으면 프로그램을 

변경해 진행한다.

쿠오레는 이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서 회원들의 건강 및 

체력관리를 한다. 정기 건강진단과 전문적 운동요법,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드는 비용은 입회비(3만 엔)와 월 1

만5000엔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곳의 시설 이용료에는 세제 혜택이 주

어진다는 점이다. 일본은 지난 2003년 국민 건강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강증진법을 시행했는데, 이 법

에 근거해 질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적절한 운동 프로그

램을 제공하는 시설(지정운동요법 시설)에 대해 세액공제 

등 최적의 메뉴를 제공한다. 

의료의 진화인가, 피트니스의 업그레이드인가 

피트니스와 의료가 융합한 메디컬 피트니스(Medical 

Fitness)가 요즘 일본에서 주목받고 있다.

메디컬 피트니스는 환자나 개인의 건강 상태와 체력에 

맞춰 전문적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일반적

으로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운동요법’을 지칭하지만 광의

로는 ‘의료적 요소를 접목한 체력단련’을 메디컬 피트니스

로 부른다. 피트니스의 주요 목적이 ‘몸만들기’보다 생활

습관병 예방 등 건강 유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를 비롯해 액티브시니어가 갈수록 증가하

는 일본에서는 투자자들도 메디컬 피트니스의 성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책당국은 메디컬 피트니스가 고령자들

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줌으로써 의료재정 절감 효과를 가

져다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측면

지원에 나서고 있다. 

또 다른 메디컬 피트니스 클럽인 일본 니가타(新潟市) 

시의 ‘메디컬 피트니스 쿠오레’(Cuore)는 시의 한 종합병원

(네쿠야마 미야오 병원)이 병설했다. 

회원 평균나이는 56.7세(50대 21%, 40대 12%). 60대

(39%)가 가장 많고 70대 이상 고령자도 14%나 된다. 나이

가 나이인 만큼 당뇨, 고협압, 고지혈증 등 생활습관병을 

메디컬 피트니스를 

표방하는 피트니스 

클럽 리버스에는 

물리치료사, 

운동지도사 등 

스태프들이 상주하며 

의사의 처방전을 

기반으로 회원들에게 

맞춤형 트레이닝을 

제공한다.<리버스>

메디컬 피트니스는 환자나 개인의 건강 상태와 

체력에 맞춰 전문적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운동요법’을 지칭하지만 광의로는 

‘의료적 요소를 접목한 체력단련’을 

메디컬 피트니스로 부른다. 피트니스의 

주요 목적이 ‘몸만들기’보다 생활습관병 예방 등 

건강 유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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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메디컬 피트니스가 지루하고 힘든 곳이 아니라 운동

과 커뮤니티를 함께 즐기는 곳이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 힘

쓰고 있다.

군마현 다카하시(高崎)시의 구로자와(黒沢) 병원이 운

영하는 ‘메디컬 피트니스 & 스파 발레오 프로(Valeo Pro)’

는 운동 프로그램 이외에 회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

한 이벤트를 열고 있다. 볼링 등 스포츠 동호회나 정기적 

뷔페 행사 등이 그것이다. 그 덕분에 이곳 시설의 지난 반

년 동안의 회원 퇴원율은 1%에 그친다고 한다. 

이시카와(石川)현 고마쓰(小松)시의 ‘다이내믹’ 클럽도 

서예나 회화 등 20개의 강좌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회원들

의 운동 지속성을 높이고 있다.

회원들이 몸에 장착하는 손목밴드형 단말기로 24시간 

운동량, 수면시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 

메디컬 피트니스 클럽도 있다. 이를 통해 집에서의 운동 상

황을 분석해 좀 더 구체적인 코멘트와 함께 운동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방식이다. 이 클럽은 향후 인공지능

(AI)을 활용해 최적의 조언과 운동법을 제안하는 시스템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혜택을 주고 있다. 따라서 지정운동요법 시설 이용료는 치

료비로 인정받아 소득세의 의료공제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지정운동요법 시설’은 일본 전국에 약 210곳. 이 시

설들은 회원들의 고혈압, 지질이상증, 당뇨 등 생활습관병

에 대한 정기적 점검을 해야 하고, 의사의 운동처방전에 기

초해 주 1회 이상, 8주 이상의 기간에 걸쳐 운동을 지속해

야 한다.

지역사회와 협력, 다양한 이벤트 등 

장기적 성장 기반 다져 

지자체와 함께 폐교를 메디컬 피트니스 시설로 활용하는 

사례도 화제다.

야마가타(山形)현 무라야마(村山)시는 메디컬 피트니스 

시설이 지역의 폐교를 유용하게 활용하면서 주민들의 건

강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며 피트니스 클럽 개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피트니스 클럽이 시의 의료비 감소로 이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메디컬 피트니스 시설들은 또 회원의 운동 지속성을 높

이기 위해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다양한 이벤트를 펼치고 

메디컬 피트니스 클럽 

발레오 프로는 피트니스는 

물론 스파 시설도 

제공하며, 볼링과 같은 

스포츠, 요가, 훌라댄스와 

같은 취미 프로그램도 

제공한다.<발레오 프로>

메디컬 피트니스 클럽인 

쿠오레는 클럽을 설립한 

네쿠야마 미야오 병원 소속 

의사의 지시에 따라 건강 

검진과 체력 측정을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 회원들에게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쿠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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